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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체육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의 여가제약과 운동생활 만족도 및 자기통제력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D시와 G시에 소재한 2개의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생 350명을 표집 하였다. 최종 회수된 부의 설문지 217 중 질문문항의 일괄적인 처리 혹은 무응답과 
오기입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는 35 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82부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SPSS 20.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여가제약의 사회/문화제약은 운동생활만
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문화제약이 낮을수록 운동생활만족도를 높인다. 둘째, 여가제약은 자기통제력에 부적
(-) 영향을 미친다. 여가제약의 태도제약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을 높인다. 셋째, 운동생활만족도는 자기통제력에 정적(+) 영
향을 미친다. 즉, 운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constraints, athletic life 
satisfaction and self-control of student athletes at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method of non-provability sampling, a total 217 students athletes from D and G city were selected. Of 217 copies
of the questionnaire gathered, 35 were discarded owing to having excessive missing values. Thus by analysing a total
of 182 survey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rough SPSS 20.0 statistics program,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s. First, leisure constraints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athletic life satisfaction. Second, leisure constraints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self-control. Third, athletic life satisfac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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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여가란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을까? 혹자는 청소년 운동선수 학생들에게 여가란 운
동 그 자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가의 전체

론적 개념(Leisure as a holistic Concept)으로서 인간의 
모든 분야에는 여가의 가능성이 있고, 일이든 여가든 당
사자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로서 여가(Leisure as State of Mind)
를 체계화한 Neulinger & Raps[1]에 의하면 여가는 “정
신(마음)의 상태”이며, 여가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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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지된 자유감(perceived freedom)”이라고 하며 동
기의 상황여부에 따라 여가형태가 세분화된다고 하였다. 
이 패러다임에서 일과 여가는 참가자 마음의 상태에 따

라 동일한 수행을 하여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가만족은 단순하게 이용 가
능한 서비스의 수와 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서 향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부 이용 가능한 여가서비스

를 본인 스스로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

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내면화시킬 때 발생하는 결과

로 해석될 수 있다[2]. 즉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또
는 내적으로 동기 유발된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활동

에 대한 만족감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나 우리나라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여가에 대한 

인식은 그 의미가 더 분명하고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고등학교는 최고의 기량과 지도력, 최신
의 전략 등이 요구되는 국제스포츠 경쟁에 발맞출 수 있

는 엘리트 선수로서의 기본능력을 배양하여 ‘국위를 선
양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전문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그들은 체육교육의 본래의 의미를 잊고 학
교의 전통이나 명예, 진학, 취업, 개인의 신분상승 등을 
위해 오로지 승리만을 목표로 하루일과의 반 이상을 힘

든 훈련으로 보내고 있다[3-7]. 
구체적으로 학업환경에서 그 현실이 잘 나타난다. 운

동선수이기 전에 학생이기에 마땅히 교육을 받을 권리

(The right to learn)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선수 
대부분이 시합이 있을 경우 정규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학력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며

[4,6], 장기간의 수업 결손은 담임교사, 급우들과의 원만
한 대인관계의 장애는 물론, 운동 이외의 다른 공부나 취
미생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이 체육교사의 업무 평가를 전국대

회 성적 등을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시킴으로서 학생선수

들이 학업으로 인해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3], 학생 선수들이 회복과 에너지 충전의 휴식시간 
조차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그 압박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합숙생활과정에서는 선후배간과 코치에게서 이미 약

간의 체벌과 훈육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업적위주와 승리지상주의
는 훈련과정에 고스란히 적용되어 지나친 훈련의 결과로 

많은 학생 운동선수들이 부상의 경험을 가졌거나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선수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심할 경우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져, 결국 많은 요인들
이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중도탈락(drop out)의 위기로 
내몰고 있고, 실제 그런 선수들도 적지 않다[5,7-9].

Kim, Ryu & Choi[10]의 ‘학생 선수에서 운동부 학생 
되기 : 고등학교 검도선수의 운동과 학업병행에 관한 사
례연구’에서 좁은 의미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학생선수
에서 넓은 의미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운동부 학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점차 상실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

고, 자기 주도적인 운동의지와 두 개의 목표를 이루겠다
는 학업의지와 삶을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상실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 
Crawford & Godbey[11]는 이처럼 학생 선수들이 좋

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 선택한 환경에서 많은 문제점

들이 맞닥뜨려지고  있는 상황, 즉 여가선호가 형성되는 
단계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발견을 하

였다. 여가제약이란 여가 참여와 선호하는 활동 사이에 
방해를 일으키는 것으로[11] 많은 원인들이 있으며, 여
가제약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Crawford, Jackson & Godbey[12]가 
기존 모형을 보다 정교화 시켜 여가제약 구성요소에 강

도의 중요성을 설정하여, 개인의 심리상태나 특성을 의
미하는 내재적 제약요인을 우선으로 하여 대인적, 구조
적 제약요인이 순차적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적 모형(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을 제시하였다. 
이 후 Jackson, Crawford, & Godby[13]은 위계적 모형
을 수정하여 제약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타협과정

을 더한 타협과 균형의 모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특정 

스포츠 외의 생활경험 기회를 축소시켜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사회성을 형성케 하고 전인적 인격형성에 많은 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도한 훈련이나 집단생
활은 선수 개인의 운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갖도록 하

기도 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나 성취정도를 타인과 비교
하여 자신이 뒤쳐져 있다고 느끼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이나 소외감(alienation) 마저 갖게 
되며, 개인의 기대와 집단  생활의 실제 간에 불만족감이 
형성되어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여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

기도 한다[9].
George[14]는 생활만족도를 자신이 바라던 것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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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전반적인 존재 상태를 평

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Neugarten, Havighurs & 
Tobin[15]은 생활만족도를 매일의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여기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낙천적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기철
[16]은 스포츠 집단의 구성원들이 운동생활 즉 집단생
활, 훈련 등의 일반적인 과업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
들의 욕구와 동기가 충족되어 운동생활에 대하여 관심, 
열의, 애착 등과 같은 정서적 태도를 갖는 정도를 운동생
활 만족도라고 하였다.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특수한 환경에서 새로운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급격한 심리적·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현실과 이상
의 심한 불균형, 성적 욕망과 사회적 금지 사이에서의 갈
등 경험을 하며, 인지적 사고과정이 미숙하고 대응능력
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일반적 사회적응과의 괴리감으

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심리기술(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스포츠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들은 
청소년기에 성인 프로 스포츠와 다름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직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학생 선수들에게 자아를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되면 

자기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아가 위협 당
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호의적으로 보이고자 할 

때에 자기관리 패턴이 무너지기 쉽다. 자아 위협은 정서
적 반응을 유발하며 그로 인해 노력을 포기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Baumeister, Heatherton, & Tice[17]은 자기조절을 하

고자 하는 자아의 의지적 노력은 심리적 대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기조절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자아

-고갈 모형을 제안하였다. Rothbaum, Weisz, & 
Snyder[18]은 자신을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자
기조절 과정을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자기조절 능력을 
갖춤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양질
의 구성원을 보유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는 환경
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만족지연, 충동통제 등 삶의 전

반적인 영역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Kanfer[19]는 자기통제란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즉각적인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새로

운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란 청소년 스스로
가 평상 시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0]. 
따라서 자기통제가 좀 더 자발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있

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자기통제의 결과는 더 긍정적

일 것이다[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고등학교 학생 운동선수

들에게 여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로 인해 자신
의 운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학생 운동선수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기통제(관리)의 측
면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여가인식의 필요성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취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개선

하는데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2 가설 설정

가설1: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여가제약은 운동생활만
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여가제약은 자기통제력
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운동생활만족도는 자기
통제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D시와 G시에 소재한 2개의 체육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운동선수 350명을 표집 하였다. 자
료 수집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되
었다. 설문 실시전, 설문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또한 연구의 익명성 및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최종 회수된 
217부(응답률 62%)의 설문지 중 질문문항의 일괄적인 
처리 혹은 무응답, 오기입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되어지는 35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82부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남성(67.6.1%)의 비율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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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3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2.3%)[Table 
1].

Spec. N Percentage

Gender
Male 123 67.6

Female 59 32.4

School year
1 77 42.3
2 59 32.4
3 46 25.3

Student-Athlete 
Experience

One-year 3 1.6
Two-year 15 8.2
Three-year 42 23.1
Four-year 73 40.1

Over Four-year 49 26.9

Leisure Participation

Rarely 24 13.2
1-2 days a week 123 67.6
3 days a week 12 6.6

4-5 days a week 12 6.6
6-7 days a week 11 6.0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N=182)

2.2 연구도구

여가제약에 대한 문항은 정용각[22]이 개발한 체육고
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검사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23]와 동일하게 태도제
약(attitudinal constraints; 6문항), 환경제약(environmental 
constraints; 4문항), 문화제약(cultural constraints; 3문
항), 시간제약(temporal constraints; 5문항) 및 대인제약
(interpersonal constraints; 2문항)의 총 5개의 하위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22]에서 
Cronbach's alpha .60이상의 적합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각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 ’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제약감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김기오[24]의 연구에

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운동생활
만족도 척도는 일반적 생활 만족도가 아닌 청소년 운동

선수의 운동 생활만족도를 중점으로 측정하며 12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24]에
서 Cronbach's alpha .60이상의 적합한 신뢰도를 나타냈
다. 각 문항들은 ‘전혀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주 있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생
활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에 대한 척도는 송원영[25]의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
문항에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
[25]를 통하여 Cronbach's alpha .60 이상의 적합한 신뢰
도를 나타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방법

자료 처리는 Windows SPSS ver 20.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신뢰도 분
석(reliability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t-test 및 회귀분석(regression)등을 실시
하였다. 

3. 결과

3.1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판별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
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26].
운동생활만족도와 자기통제력은 각각 Cronbach’s 

alpha .93와 .92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운동생활만
족도와 자기통제력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요인분석

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6인의 청소년교육 및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여가제약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 분산은 

69.82%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22]의 이론구조와 동일
하게 5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Table 2]. 단, 
cultural1 문항이 요인1과 3에, environmental4 문항이 
요인3과 4에 비슷한 요인값으로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선행연구의 연구결과[27]를 따라서 문항을 삭제하
지 않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신뢰도에 있어서도 모든 요
인이 Cronbach’s Alpha .60이상의 적합한 신뢰도를 나
타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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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1 2 3 4 5

interpersonal1 .186 .178 -.071 -.011 .879
interpersonal2 .338 .225 .007 -.041 .797

cultural1 -.085 .033 .488 .595 -.117
cultural2 .069 .309 .138 .808 -.056
cultural3 .042 .330 -.017 .775 .064

temporal1 .093 .654 .183 .246 .037
temporal2 .100 .798 .230 .079 .148
temporal3 .104 .787 .064 .164 .124
temporal4 .126 .764 .041 .119 .057
temporal5 .021 .815 .131 .062 .113
attitudinal1 .817 .073 -.054 .034 -.039
attitudinal2 .904 .116 -.028 -.053 .036
attitudinal3 .910 .033 -.013 -.008 .031
attitudinal4 .774 .120 .136 .038 .251
attitudinal5 .785 .022 .069 .018 .193
attitudinal6 .759 .140 .020 .002 .241

environmental1 .083 .134 .776 -.052 -.001
environmental2 .076 .222 .720 .122 .007
environmental3 -.023 .168 .806 .176 -.041
environmental4 -.100 -.010 .589 .563 .022

α .91 .86 .77 .73 .81
Eigen values 4.34 3.37 2.52 2.09 1.65
variance(%) 21.69 16.85 12.58 10.46 8.24

1=attitudinal, 2=temporal, 3=environmental, 4=cultural, 5=interpersonal

Table 2. Summary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leisure constraints

3.2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여가제약, 운동생
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Spec. Gender N M SD t

Leisure 
constra-

ints

interpersonal
Male 123 2.0691 .86443

.39
Female 59 2.0169 .78765

environmental
Male 123 3.5976 .74907

1.28
Female 59 3.4449 .76009

cultural
Male 123 3.0867 .85447

-.11
Female 59 3.1017 .90815

temporal
Male 123 2.9285 .83455

-1.51
Female 59 3.1322 .88949

attitudinal
Male 123 1.8713 .73515

.87
Female 59 1.7684 .76940

Life satisfaction
Male 123 3.1789 .74434

1.09
Female 59 3.0720 .54370

Self-control
Male 123 3.4526 .56117

.63
Female 59 3.3987 .50005

Table 3.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3.3 여가제약이 운동생활만족도 및 자기 통제

력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가제약은 운동생활만족도에 유
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세부적으로 문화제약이 낮을수록 운동생활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β =-.31, p>.01). 그러나 여가제약의 
다른 요인들은 운동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제약은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태도제약
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9, p>.05).

Dependent Independent SE B t

Satisfaction

(Constant) 13.54***
interpersonal 
constraints .28 -.11 -1.37

environmental
constraints .07 .06 .66

cultural
constraints .08 -.31 -3.50**

temporal
constraints .07 -.03 -.39

attitudinal
constraints .07 .10 1.31

R = .32, R2 = .10, Adjusted R2 = .08, F = 4.08, p =.002, 
Durbin-Watson = 2.16

Self-control

(Constant) 16.63***
interpersonal 
constraints .06 -.11 -1.25

environmental
constraints .06 -.02 -.27

cultural
constraints .06 -.12 -1.35

temporal
constraints .06 .17 1.97

attitudinal
constraints .06 -.19 -2.32*

R = .26, R2 = .07, Adjusted R2 = .03, F = 2.44, p =.036, 
Durbin-Watson = 1.90

Table 4. Multiple regression for leisure constraints 
predicting athletic life satisfaction and 
self-control

3.4 운동생활만족도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단순회귀분석 결과, 운동생활만족도는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3, 
p>.001). 즉, 운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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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Independent SE B t

Self-control

(Constant) 14.67***

Life satisfaction .06 .33 4.66***

R = .33, R2 = .11, Adjusted R2 = .10, F = 21.67, p =.000, 
Durbin-Watson = 1.88

Table 5. Simple regression for athletic life satisfaction
predicting self-control

4. 논의

이 연구는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수한 교육환경과 문화

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여가제약, 운동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의 관계를 분석하
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가제약은 운동생활만족도에 유

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
로 문화제약이 낮을수록 운동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31, p>.01).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거
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2,26]. 구창모[27]에 의
하면 청소년의 여가참여에 제약을 주는 요인이 구조적 

제약, 내적 제약, 대인적 제약 순으로 나타났으며, 김태
훈[26]은 체육고등학교유도선수들 21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경변인이 운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남[28]의 연구에서
도 실업계와 인문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

업에 전념하는 인문계 여고생이 실업계 여고생이 비해 

스포츠 참가에 대한 제약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밝혀냄으

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정
용각[22]의 연구에서는 운동부 학생들이 대체로 개인적 
요인인 태도제약감은 낮았는데, 이는 여가를 즐기고 싶
어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가를 즐
기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 구조, 시설, 자연 등 여가자원
과 관련된 환경제약감, 운동부의 구조적 특성인 문화제
약감, 그리고 운동 스케줄로 인한 시간제약감 요인 순으
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여가는 자유
를 주고 이 자유 속에서 새로움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가

짐으로써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추구와 

관련되며, 적절한 여가를 추구하는 것은 운동하는 선수
들에게도 경기력 향상은 물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체육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운동 스트레스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29-31]
가 많은데, 이는 체육고등학교의 승리지상주의와 실태조
사 연구들[4,6,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도한 스케줄과 
엄청난 양의 훈련, 학습권 침해, 합숙생활로 인한 여가 
통제, 선생님과 급우들과의 대인관계 기회 박탈, 코치나 
선배의 구타 등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로, 여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물론이고 실제적으로 운
동생활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쳐 자연스레 일탈로 자연스

레 이어지게 되는 구조 때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체육고등학교 운동부 관리의 기

본적인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에, 어쩌면 운동부 학
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승리지상주의에 빠

지는 길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Daughtry[32]가 말한 체
육교육의 목적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개인의 최대 역량
을 달성시키고 격렬한 정서적 스트레스 하에서도 선량한 

시민으로서 현명하게 그리고 협동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학습시킬 수 있는 건전하고 흥미 있는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개인을 발달시킨 데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현재 기본적인 학습기회도 보장받지 못하
는 시스템을 개선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방과 후 활동 형식으로 적극 개발하고, 나
아가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기관리를 위해 더욱 중

요시 되는 스트레스나 심신의 에너지 조절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가제약은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태도제약
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9, p>.05). 태도제약(attitudinal constraints)은 여가
참가자의 제약이 개인의 마음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제약은 광범위한 사회 또는 문화적 규준이나 관습에 의

해 잘 나타난다. 귀인 이론의 중심개념 중 하나가 통제 
소재인데[33],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개인은 성공이나 
실패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외적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은 운이나 과제 난이도 또
는 다른 사람의 행동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성공이나 

실패를 야기한다고 믿기 쉽다. 내적 통제소재는 종종 자
기 효능감, 즉 행동의 차이를 만든다는 신념이라고 불리
운다[34-36]. 여러 연구들은 통제 소재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있어서 능력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예측인자

임을 발견했다[37,38]. 또한 자기-조절 강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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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trol strength model)에 의하면 자기-조절 행위
에서 자기의 주체적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을 강
조하며 주체적 집행자인 자기(self)가 집행하는 행동통제
는 조절 자원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모든 자기-조절 행
위는 본질적으로 조절-자원의 소모를 수반한다고 제안한
다. 예를 들어 조절 자원은 능동적인 의사결정이나 집행
적 기능 혹은 정서 조절 등에 사용되며[39], 정서 조절이
나 충동 조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서도 역

시 자기 조절 자원이 사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분통
제는 현재의 기분 상태를 극복하고 다른 기분으로 대체

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자기조절의 한 과정이다. 
기분통제는 자아-고갈 모형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들
[40,41]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어 기분을 통제하는 행
위가 자기조절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지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 기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이어트를 하겠다는 결심을 깨고 음식 섭취량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42], 부정적 기분 상태의 사
람들은 만족을 지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43]. 이는 
부정적 기분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분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 능력이 소모되어 음식조절과 만족지

연을 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운동생활만족도는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3, p>.001). 즉, 운동생
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4,45]. 전공에 대한 만족도
와 성숙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뚜렷하

면서도 지속성 있는 진로의식을 갖고 있다는 Yang, 
Park, & Kim[46]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운동생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종목에 대해 만

족하고 수행을 향상시키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Zeidner, 
Boekaerts & Pintrich[47]은 자기통제는 많은 양의 의식
적 노력과 부정적 정서로 경험되는 처벌체계로 활성화되

기 때문에 목표성취는 스트레스 과정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통제성에 대한 
신념, 지식과 같은 인지적 구성이나 또는 과제의 어려움 
또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만족감과 같이 감정(feeling)을 
포함하는 정서적 구성에 따라 자기조절능력

(self-regulation ability)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육고등학
교 운동부 학생들이 힘든 합숙생활, 훈련 등의 과업을 수
행해 가는 과정에서 욕구와 동기가 충족되어 긍정적 태

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얻어진 운동생활만족도는 자연스

레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수한 교육환경과 문화

에서 성장하고 있는 182명의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
로 하여 여가제약과 운동생활만족도, 자기통제 요인이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인식에 미치는 범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가제약, 운동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
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제약의 사회/문화제약은 운동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문화제약이 낮
을수록 운동생활만족도를 높인다.

둘째, 여가제약은 자기통제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
다. 여가제약의 태도제약이 낮을수록 자기통제
력을 높인다.

셋째, 운동생활만족도는 자기통제력에 정적(+) 영향
을 미친다. 즉, 운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
기통제력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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